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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 movie-based program to university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negative awareness of mentally ill persons. The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pretest-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e program decreased the scores of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and increased the scores of benevolen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movie-based mental illness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improving the attitude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is program to various groups to promote national 

awarenes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long-term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consider individual

personality differences and verify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s through repeate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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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4월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밝혀

졌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Jo, 2019). 특히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정신질환

자를 부정적인 속성으로 표현하고 정신질환자가 위험

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지역사회 전반

에 위기를 가져올 만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Baek, 

2017). 이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을 우려

하여 증상을 숨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며, 

조절되지 않는 정신병적 증상은 다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Bae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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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듯 조현병 환자가 범죄

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며,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로 일반인의 0.1%에 

비해 오히려 낮은 비중이다(Jo, 2019). 또한 정신질환

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정신질환자

의 범죄성향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고정관념을 지

지하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며 오히려 반대의 결과

를 나타냈다(Park,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

한 정신건강 전문인조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

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5).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

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간호뿐 아니라, 정신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간호대

학생은 졸업 후 임상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 치료(primary care)를 제공

하며, 그 밖에도 위기 중재자, 사례관리자, 자문가, 상담

가, 교육자, 감독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 등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Kim, 200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정신질환

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과 행

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실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지

에 대한 효과성 평가연구는 드문 실정이며(Yang, 

20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정신간

호학 강의 및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렀다

(Noh, 2000; Kim & Eom, 2005).

영화는 매체의 특성상 다수의 대인관계도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며 대인관계

의 상대성과 왜곡을 한 눈에 조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

다. 또한 집단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할 경우 집단에 

에너지를 주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진다(Jang, 

201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영화를 활용하여 정신질

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영화 주인공의 이

상행동을 시각적 이미지화하여 최적의 생생함을 제공

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감(empathy)을 이

끌어 내게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B광역시 소재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

는 효과를 검정하고,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

는 상황에 적용하게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정신질

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

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권위주

의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비심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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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제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역사

회정신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

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설계 연구이다.

2.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A대학과 B대학의 

간호학과에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를 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

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

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를 나누어 배정하였으며, 

실험군 35명, 대조군 35명으로 총 70명이 선정되었다. 

실험기간동안 실험군 중 5명이 프로그램에 3회 불참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대조군 중 3명이 사후조사

를 실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

상자는 실험군 30명, 대조군 32명이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정신간호학 실습을 하지 않았고, 유사 프로그램 및 교

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3. 도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 & 

Dear(1981)의 개발 도구인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CAMI)를 Lee, et. al.(1996)이 한국어로 번

역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정

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다차원 측정 도구로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사회생활 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자비심(Benevolence)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4개 하위 요인별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40문항 척도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까지의 5

점 Likert scale로 각각의 하위 요인은 긍정적 태도 5문

항, 부정적 태도 5문항이 반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권위주의와 사회생활 제한의 부정적 문항을 역문

항으로 처리하고 자비심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의 

긍정적 문항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권위

주의, 사회생활 제한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

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 & Dear(1981) 연구에서의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귄위주의 .68, 사회생활 제한 

.80, 자비심 .76,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88이었고, 

Lee, et. al.(1996)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귄위주의 .57, 사회생활 제한 .72, 

자비심 .64,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84이었다. 구체적

인 하위 요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요인인 권위주의는 정신질환자에게 절

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강압적이며 비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둘째 하위 요인인 사회생활 

제한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위협적이므로 사회적으

로 규제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이다. 셋째 하위 요인인 자비심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전문적 이론이나 과학적 치료보다 종교와 인도주

의에 입각한 도덕적 태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온정주

의적 견해이고, 넷째 하위 요인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은 지역사회정신보건 운동 원리를 구체화한 것으

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의 접촉에 대한 내용이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이고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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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ontent Theme (Movie)

1

Introduce the program
Pre-program examination 
Introduce self 
Sharing the awareness of mental illnes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Orientation

2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autism)’
Movie appreciation : I Am Sam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ill people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be able to raise babies?
Sharing the thoughts on autism

I Am Sam

3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Movie appreciation : As Good As It Gets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hat if my friend is OCD?
Sharing the thoughts on OCD

As Good As It Gets

4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Movie appreciation : Shine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hat if a neighbor with schizophrenia moved in?
Sharing the thoughts on schizophrenia

 Shine 

5

 Finishing the program
Post-program examination 
Sharing the awareness of mental illnes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haring thoughts on changing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Evaluation

Table 1. Movie-based mental illness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for nursing university students

1)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프로그램 내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

한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Baek(2007), 

Jang(2008), Kim & Kim(2013)의 선행연구와 정신질환 

영화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정신간호학교수 3인,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1인, 정신건강전문간호사 1인, 정신건강전문요

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

은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 당 150분으로 총 5회기

로 5주간 진행되었으며 S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실에

서 시행하였다. 해당 회기와 관련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영화를 감상한 뒤 영화에 대한 소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나누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총 35명이었으며, 정신질환에 대

한 인식을 나누는 데 적합한 인원인 11명, 12명, 12명

씩 3개조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탈락자를 제외한 32명

을 최종 분석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사전사후 조사

실험군은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전 사전조사를 시행

하였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5회기 종료 후 진행하였

다. 대조군은 사전조사 5주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

과 표준편차로 조사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은 -test, 

Fisher’s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셋

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로 분석하

였고,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 Smirnov 

test로 확인하였으며, 두 군의 등분산성 검정은 Levene 

test를 시행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 변화

량의 차이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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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n=30) Cont.(n=32)

t p
M±SD M±SD

Authoritarianism 41.69±3.73 40.30±4.01 -1.412 .163

Benevolence 21.75±4.52 22.20±3.67 0.428 .670

Social restrictiveness 40.19±5.76 37.83±6.00 -1.576 .12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19.75±4.73 21.66±3.64 1.779 .08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Variables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2)

  or t p
n(%)orM±SD n(%)orM±SD

Gender Male 3(10.0) 5(15.6) 0.46 .709†

Female 27(90.0) 27(84.4)

Age
(years)

21.13±1.36 21.19±1.15 -0.17 .866

Religion Yes 12(40.0) 18(56.3) 1.64 .201

No 18(60.0) 14(43.8)

Club activities Yes 15(50.0) 15(50.0) 0.00 1.000

No 15(50.0) 15(50.0)

Living with Family 14(46.7) 18(56.3) 1.47 .479

Alone 15(50.0) 14(43.8)

Other 1(3.3) 0(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여자가 더 많았고(90.0%, 84.4%),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0.46, p=.709). 연령은 실험군 

평균 21.13±1.36세, 대조군 평균 21.19±1.15세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17, p=.866). 

종교는 실험군은 없는 경우가 60.0%, 대조군은 있는 

경우가 56.3%로 많았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64, p=.201). 동아리 활동은 두 군 모두 동

일한 비율(50.0%)로 하고 있었다. 주거형태의 경우 실

험군은 혼자 자취(50.0%), 가족과 동거(46.7%), 기타

(3.3%)순이었으며 대조군은 가족과 동거(56.3%), 혼자 

자취(43.8%), 기타(0.0%)순이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47, p=.479). 이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나이, 종교, 동아리 활동, 주거형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중 

권위의식 정도는 실험군의 평균 점수 41.69점, 대조군

의 평균 점수 40.3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41, p=.163). 자비심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 

21.75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22.2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3, p=.670). 사회생활 제한

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 40.19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37.83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8, 

p=.120).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이념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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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Authoritarianism Exp. 41.69±3.73 37.81±5.30 -3.86±4.32 3.70 <.001

Cont. 40.30±4.01 39.90±3.86 -0.40±2.88

Benevolence Exp. 21.75±4.52 24.16±4.21 2.41±3.95 -3.43 .001

Cont. 22.20±3.67 21.77±3.31 -0.43±2.30

Social restrictiveness Exp. 40.19±5.76 34.47±5.52 -5.72±5.99 4.85 <.001

Cont. 37.83±6.00 37.77±6.61 -0.07±2.6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Exp. 19.75±4.73 22.84±5.32 3.09±3.52 -3.35 .001

Cont. 21.67±3.64 22.17±3.93 0.50±2.4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 (N=62)

군의 평균 점수 19.75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21.66점

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78, p=.080).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실

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

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3.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효과 검정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적용 후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첫째, 가설 1“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권위주의 점수

가 감소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권위주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

지되었다(t=3.70, p<.001).

둘째, 가설 2“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비심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

비심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

었다(t=-3.43, p=.001).

셋째, 가설 3“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

군의 사회생활 제한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어 지지되었다(t=4.85, p<.001).

넷째, 가설 4“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역사회정신

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

군과 대조군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3.35, p=.00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

선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

한을 감소시키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을 

증가시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선

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권위주의 정도는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 실험군 41.69점, 대조군 40.30점으로 나타

났으며, 사회생활 제한 정도는 실험군 40.19점, 대조군 

37.83점으로 나타났다. Ju, et. al.(2013)의 정신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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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위주의 정도는 39.4점, 사

회생활 제한 정도는 37.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자의 부정적 태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u, et. 

al.(2013)의 연구 대상인 정신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정신질환자와의 직접 접촉이 많으며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

정적 태도인 자비심 정도는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전 실험군 21.75점, 대조군 22.2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실험군 

19.75점, 대조군 21.67점으로 나타났다. Kim & Kim 

(2013)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비심 정도는 

29.60점,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27.5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가 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

며, 이는 Rho & Kim(1998)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에 비

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긍정적

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면,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하였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증가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Eom(2005)의 연구에서는 정신간호 교육 이후 자비심, 

사회생활 제한에서 감소하였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이

념은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나, 권위주의에

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Noh(2000)의 연구에서 정신간

호학 실습 이후 간호대학생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자비심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

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요소

임을 밝힌 연구로 설명된다. 또한 기존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자

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인 것은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

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영화는 매체 특성상 대인

관계의 상대성과 왜곡을 한 눈에 조명하게 하며 집단 

교육에서 에너지를 부여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때문

이다(Jang, 2014).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

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연구대상자의 성향 차이

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실험처치 직후의 효과만 측정하였으므로 영화기반 정

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는 지에 대한 반복측정을 통한 효과의 지속성

을 검정하는 장기적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

행되었다. 연구결과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

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을 감소시키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

건 이념을 증가시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적인 중재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론영화 주인공의 이상

행동을 시각적 이미지화하여 최적의 생생함을 제공하

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감(empathy)을 이

끌어 내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영화를 매개로 하

여 집단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신질

환자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

자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증상을 숨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며, 이로 인해 조절되지 

않는 정신병적 증상은 다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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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만큼 파급효과가 크고 그 개선이 시급하다. 그

러므로 졸업 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직간접 간호

를 수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인식개선은 특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검정한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신질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간호

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역사

회 내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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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국문초록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 탈원화와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정신

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간

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하였고, 자비

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하였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고 반복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정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정신질환자, 인식, 태도, 간호대학생, 영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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